
1. 서론 
 

감정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느낌이나 마음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감정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감정 분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구

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비즈니스, 사회 복지, 정

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감정 분류의 품질

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

는 감정은 한 발화 내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레이블 데이터 세트가 단일 레이블 

데이터 세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5 모델[2]을 한국어와 영어 코퍼

스로 학습한 KE-T5 모델[3]을 기반으로, AI Hub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 세트[4]에서 추출한 한국어 발화 데이터 세

트(원본 데이터 세트)를 단일 레이블링(단일 레이블 데

이터 세트), 다중 레이블링(다중 레이블 데이터 세트)한 

후, 두 데이터 세트의 감정 분류 성능을 비교한다. 

 

2. 관련 연구 
 

감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행해졌고, 대표적인 감정 분류 방법이 몇 가지 제안되었

다. Ekman는 인간의 얼굴 표정과 그 감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분석된 9가지 특징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6

가지(분노, 공포, 슬픔, 기쁨, 혐오, 놀람)로 분류했으

며[5], 이후 확장 연구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7가지 감

정(분노, 공포, 슬픔, 행복, 혐오, 놀람, 경멸)으로 분

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6]. 그 외 Harmon-Jones 등은 

이산 설문 조사를 통해 8가지 감정(분노, 혐오, 공포, 

불안, 슬픔, 행복, 편안함, 욕망)을 포착했으며[7], 

Cowen 과 Keltner는 감정을 27가지로 분류하였다[8]. 

이처럼 감정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감정으로 단일 레이블링하는 

대신 여러 감정으로 다중 레이블링하는 방법이 제안되었

다. Ye 등은 최근 연구에서 단일 레이블 기반 감정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하나의 텍

스트가 단일 레이블링되면 여러 감정 카테고리 중 하나

의 카테고리에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다

양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뉴스 기사에서 

독자의 감정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 레이블 감정 분류 기

법을 제안하였다[1]. Jabreel과 Moreno도 대부분의 감정 

분석 연구가 단일 레이블 기반 감정 분류에 초점이 맞춰

져 있어 다른 여러 감정의 공존을 무시한다고 지적하면

서, 딥 러닝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트윗의 다중 레이블 

기반 감정 분류를 제안하였다[9]. 

 

3. 데이터 세트 
 

AI Hub에서 제공하는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 세트[4]를 

기반으로 한 발화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한다.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 세트는 110시간 분량의 총 6천개 영상 클립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 강의실, 카페, 사무실 등에

서 발생하는 상황을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총 300

명의 연기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촬영 제작한 85,077개

의 발화 정보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트이다. 본 논문에서

는 이 중에서 발화 텍스트와 이에 상응하는 감정으로 이

루어진 발화 텍스트 데이터(원본 데이터 세트)를 추출하

였고, 해당 데이터 세트를 전문가가 텍스트 기반의 감정

으로 단일 레이블링(단일 레이블 데이터 세트), 다중 레

이블링(다중 레이블 데이터 세트)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사용된 모든 발화 데이터는 총 8가지 감정(중립, 놀람, 

혐오, 분노, 공포, 행복, 슬픔, 경멸)으로 분류한 Ekman

의 기본 감정 분류[6]를 기반으로 레이블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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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세트보다 23.3%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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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우선 원본 데이터 세트를 전문가가 텍

스트 기반 단일 감정으로 다시 레이블링한다(단일 레이

블 데이터 세트). 표 1은 원본 발화 데이터 세트와 재태

깅된 단일 레이블 데이터 세트의 각 감정 별 비율을 비

교해서 보여준다. 

 

표 1. 데이터 세트의 감정 별 비율 비교(%) 
 

 중립 놀람 혐오 분노 공포 기쁨 슬픔 경멸 

원본 38.0 7.3 8.9 5.2 14.3 12.4 11.5 2.4 

단일 60.8 6.8 6.1 8.6 2.8 7.8 6.7 0.3 

 

이후 재태깅된 단일 레이블 데이터 세트를 9명의 전문

가가 다중 레이블이 가능하도록 최대 2개의 감정 카테고

리로 다시 레이블링해 다중 레이블 데이터 세트를 만들

어, 단일 레이블 데이터 세트와 비교 실험을 진행한다. 

다중 레이블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태깅한 

발화 텍스트 수는 10,652개이며, 이 중 다중 레이블링된 

발화 텍스트 수는 3,293개이다. 표 2는 다중 레이블 데

이터 세트의 한 샘플을 보여준다. 
 

표 2. 다중 레이블링된 발화 텍스트 예시 
 

발화 감정 

그만해. 숨막힌다고. 화남, 혐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KE-T5 모델을 기반으로 각 발화 데이터

를 학습해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실험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4.1 모델 세팅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Google의 T5 모델을 한국어

와 영어 코퍼스로 학습하여 배포한 사전 학습 모델 

KE-T5를 사용한다[3]. 인코더와 분류기로 구성된 감정

분류 모델은 학습 배치 사이즈(training batch size) 

16, 평가 배치 사이즈(evaluation batch size) 8, 드

랍 아웃 비율(dropout rate) 0.1, 학습률(learning 

rate) 0.001로 설정하였다. 문맥을 고려한 감정 분류

를 위해 이전 대화 문맥을 20문장까지 보도록 하였다. 

 

4.2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80,169개의 데이터 세트를 약 10:1로 

나누어 72,911개를 학습 데이터로, 나머지 7,258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다. 표 3은 단일 레이블 데이

터 세트와 다중 레이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감정 분

류 비교 실험 결과로, 단일 레이블 데이터 세트가 

69.4%, 다중 레이블 데이터 세트가 92.7%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중 레이블 데이터 세트가 단일 

레이블 데이터 세트보다 23.3%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정확도 비교 실험 결과 
 

 단일 레이블 다중 레이블 

정확도 69.4% 92.7%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T5 기반으로 한국어와 영어 코퍼스를 

학습한 사전 학습 모델인 KE-T5 모델을 통해 단일 레이

블 한국어 발화 데이터 세트와 다중 레이블 한국어 발화 

데이터 세트의 감정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중 레이블링된 데이터 세트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임

으로써 한국어 텍스트 감정 분류를 위해 고품질 다중 레

이블 데이터 세트가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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